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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 폐기물 처리장 가스 누출사고
50톤 보관탱크 발열반응으로 가스 발생 … 17명 치료에 주민피해

경상북도 구미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17명이 구토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.

4월25일 구미시에 따르면, 24일 오후 7시30분 경 한 폐기물 처리기업의 폐기물 보관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됐

다.

이에 따라 인근 공장의 근로자 17명이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.

또 4시간 정도 악취가 심하게 나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.

대구지방환경청은 화학공정 중에 나오는 폐기물 50톤 정도를 보관하는 탱크에서 발열반응으로 가스가 발생

해 악취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.

구미시 관계자는 “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에서 화학반응으로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”면서 “밤 10시55분

께 가스 누출을 차단했으며 병원 치료 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가벼운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다”고 말했다. <저

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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